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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4. 1. 18.(목)

[2024년 법제처 정책 돋보기]

법제처, 신기술ㆍ신산업을 견인하는 
규제혁신 법령 정비 추진

- 사양(仕樣)방식의 기술기준을 성능(性能)방식의 기술기준으로 탄력적 전환 - 
- 2024년도 규제혁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발표 -

  법제처(처장 이완규)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신속하

게 대응하기 위해 경직적인 기술기준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환하는 등 

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규제혁신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

밝혔다.

  먼저, 사양(仕樣)방식*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술기준을 성능(性能)방식**으

로 전환한다. 일정한 규격ㆍ구조 또는 설계를 요구하는 사양방식의 기술기

준에 따르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정해진 사양에 어긋나면 허용되기 

어려워 새로운 기술을 재빠르게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. 이에 법제처는 

성능을 갖춘 기술이라면 규격ㆍ구조 등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허용될 

수 있도록 성능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분야를 조사하여 관련 법령을 

정비해 나갈 계획이다.

   * 재료, 설비, 부품 등의 규격ㆍ구조 등을 미리 정해놓는 방식

   ** 성능만 규정하고, 규격ㆍ구조 등 그 밖의 기준은 정하지 않는 방식

[예시] 건축물 벽의 내화구조 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호 및 제8호) 

  ※ 내화구조(耐火構造)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

적합한 구조를 말한다.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)

 - (사양방식)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이상인 것 등

 - (성능방식) 품질시험 결과, 일정한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

 ☞ 일정한 구조나 규격을 갖추지 않더라도, 품질시험 결과 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 

내화구조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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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리고 기술기준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

다. 현행 법령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성능을 갖춘 신기술은 허용하도

록 법문에 명문화하고, 법령에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 외

에도 해외 승인 기준이나 민간기준 등을 복수의 기술기준으로 인정한

다.

  또한 법령에는 기술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, 기술발전에 

민감한 상세기준은 법령이 아닌 지침 등에서 정하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

기술기준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. 법제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

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및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기술기준과 관련한 규

제혁신 법령 정비 대상을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.

  이완규 처장은 “매일매일 신기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직적인 

기술기준은 신기술의 도입과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”라면서, “유

연하고 탄력적인 기술기준의 적용이 가능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조성하여 

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

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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